課題文①

부드러운 것이 강한 힘을 냅니다.
어떤 점잖은 신사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, 바람과 햇빛이 누가 저 사람의 모자와 외투를 벗길 수 있으며 능력이 더 있는가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.
먼저 바람이, "내가 힘이 더 있지. 내가 먼저 모자와 외투를 벗길테니 보아라." 하고는 갑자기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. 
그러자 그 사람이 "이거 웬 바람이 갑자기 불지?" 하면서 모자를 더 꽉 눌러썼습니다. 그랬더니 바람은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. 
그러나 거세게 부는 바람에 신사는 하나만 채웠던 외투 단추를 모두 채웠습니다.
결국 바람은 모자와 외투를 벗기지 못했습니다. 
그때 햇빛이, "그럼 내가 벗길 테니 봐라" 하면서 따뜻하게 햇빛을 비췄습니다. 
이 신사는 "이제 더워서 땀이 나는군!" 하고는 모자를 벗었는데 그래도 더 비추니까, "오늘은 외투가 쓸데없구먼." 하고는 외투까지 벗었다고 합니다.
우리는 흔히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것이 강하고, 부드러운 것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
그러나,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한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살아갑시다.
優しさが強い力を生む！
ある紳士が道を歩いているところ、それを見ていた北風と太陽が賭けごとをしました。誰が紳士の帽子とコートを脱がせるか、能力があるのは誰なのか。
まず、北風が「力なら私が強いはず。先に見せてあげるから、ちゃんと見てなさい。」と言った瞬間、強い風が吹き始めました。
すると、その紳士は「急に風がふいてきたな」と言いながら、帽子をもっと深くかぶりなおしました。風はより一層、強く吹きました。しかし、強力に吹く風に、紳士はコートのボタンを全部とめました。結局、北風は紳士の帽子とコートを脱がせることが出来ませんでした。
次は、太陽が「さあ～、私がやって見せるからちゃんと見てなさい。」と言って暖かく日差しを放ちました。すると、紳士は「今度は汗ばむぐらい暑いな～」と帽子を脱ぎましたが、日差しがもっと強くなってきて「今日はコートが要らないな～」とコートまで脱いでしまったという話です。
私たちは、よく固くて頑固なものが強いと思い、柔らかくて優しいものは弱いと思いがちです。しかし、柔らかくて優しいものが強い力を持っていることを忘れず、柔和な心をもって賢く生きて行きましょう。
